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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!] ②[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!] ②

다시 노조파괴가 판친다!다시 노조파괴가 판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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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개악 저지! 총파업!]

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!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!

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!

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! 쟁의행위 찬반투표 엄격하게!

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!

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하지 말자?!

경제사회노동위원회(경사노위)가 국제노동기구(ILO)핵

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. 

ILO 회원국 191개 중 결사의 자유 87호, 98호를 비

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에 불과하다. 이 협약을 비준

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. 자신의 공

약을 이행하면서 노조법을 완전히 사용자에게 넘겨주

겠다는 말도 안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.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니, 사용자측에 유리한 것도 들어줘

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. 이중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지 말자는 요구가 포함돼 있

다. 지금도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, 제대로 처벌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사업주의 노조파괴를 

모두 허용하자는 말이다.

다시 노조파괴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!

유성기업, 보쉬전장,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사업장들이 아직도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. 

그래도 이렇게 노조파괴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동지들 덕분에 노조파괴의 흐름이 차단될 수 있었다. 유성기업 유

시영 회장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살았고, 노조파괴를 자문해준 창조컨설팅 노무사들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

았다. 현재의 노조법만으로도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고, 이를 이용해서 노조파괴를 일삼았

다. 그만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관대했다. 그런데 

이제 아예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노조법 개악

안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다. 사업주들의 노조파괴 범죄에 

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.

부당노동행위 조항은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하고, 부당노동행위

를 한 사업주는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. 그래야 노동기본권

이 지켜질 수 있다. 법에서 처벌 조항을 없앤다면, 어느 사업주

가 법을 지키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나? 처벌하지 않겠다는 

말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과 똑같다. 지부는 복수노조_노

조파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

정 투쟁을 벌여왔다.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개악이 실

현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. 복수노조_

노조파괴 사업장의 완전한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노조법 개악은 

반드시 막아야 한다.


